
 

 

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고의 장애를 딛고 일어선 기적의 소녀이며 인간 승리의 대명사, 장애인을 위하여 

평생을 바친 사회사업가로 잘 알려진 헬렌 켈러와 그녀로 하여금 20 세기의 기적을 가능하게 했던 헬렌의 친구이자 

스승이었던 앤 셀리반 그리고 실명과 정신병에 시달리던 셀리반에게 사랑과 희망을 안겨주었던 노 간호사 로라, 우리 

시대에 사랑의 기적을 일구어 내었던 세 여인의 삶과 사랑이 생각납니다. 

노 간호사 로라의 헌신적인 사랑이 없었다면 셀리반은 존재할 수 없었으며, 48 년간을 헬렌과 함께 했던 셀리반이 

없었다면 20 세기 헬렌 켈러의 기적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. 사랑의 부메랑으로 기적을 이루었던 세 여인의 삶은 

그야말로 신앙의 승리이며 우리에게 참 생명의 가치를 드러내줍니다. 

언제부턴가 저는 노란색의 어린이 집 차들과 유치원 차 그리고 방과 후 쏟아지는 갖가지 학원 차량들을 보면서 

혼자서 중얼거리곤 합니다. 저 차들은 우리 애들을 어디로 데려가는 걸까 하고 말입니다. 참 사랑의 인간, 참 생명을 

전달하는 인간을 키우기 위해서도 아닌 것 같고,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노력들도 아닌 것 같은데… 

부모와 자녀의 관계, 스승과 제자의 관계 나아가 친구와의 관계마저도 뒤바꾸고 황폐하게 하면서 도대체 어떤 인간을 

어떤 사회를 꿈꾸기에 저토록 달리고 또 달리는지… 

단순히 빵을 더 배불리 먹기 위한 질주라면, 썩어 없어질 육신의 욕심만을 채우기 위한 분주함이라면 이 얼마나 

어리석고 무모한 짓인가, 아니 얼마나 안타까운 몸부림인가…생각할수록 가슴이 아리고 마음이 아픕니다.  

"내가 줄 빵은 곧 나의 살이다. 세상은 그것으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." 

살을 내어준다는 것은 곧 생명을 내어주는 것입니다.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자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, 전부를 

주십니다. 사랑의 죽음입니다. 

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아 모시는 우리는 생명을 얻습니다.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랑을 얻습니다. 

예수님의 살과 피로 우리가 사랑의 인간으로 바뀌는 것입니다. 그것은 우리가 그분의 사랑 안에 살고 그분이 우리의 

사랑 안에 사신다는 뜻입니다. 더 이상 나의 욕심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의 사랑이 나를 살아가는 

것입니다. 

헬렌을 가르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사람들에게 셀리반은 <저는 하느님의 사랑을 확신해요>라고 

말했습니다. 

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, 

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없이 무엇을 

할 수 있겠습니까? 한편 하느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우리라면 우리가 못 할것이 무엇이겠습니까. 예수님 사랑의 

부메랑으로서…(대구  이창수 신부님 강론) 
 

가족 동정 및 기도 요청   
• 강세실리아 자매님, 요세피나 자매님, 전 마리아 막달레나 자매님 여행을 다녀오셨습니다. 기도해 

주심에 감사드립니다. 

• 박 소피아 자매님 8/16-22 까지 Texas 로 출장떠나십니다. 여행중에 주님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. 

• 김순덕 까리따스 자매님이 계속적인 어렵고 힘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. 혼자서 힘든 투쟁을 하는 

자매님을 위하여 주님의 자비를 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

• 최철훈 베드로 형제님. 부친이 빨리 회복 할 수 있도록 주님의 자비를 청해주십시요. 

 

알림;  
제 15 차 북가주 성령 대회; 

• 8 월 22 일(토)오전 8;30-오후 8;30  샌프란시스코 성 마이클 한인 천주교회 

본당 조셉 학사님 부제 서품을 위하여 

• 9 월 20 일 본당에서 맥그리 주교님 집전으로 학사님 부제 서품식에 따른 성가연습. 

• 학사님을 위하여 기도중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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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때에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.  

51 “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.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. 내가 줄 빵은 

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.”  

52 그러자 “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 있단 말인가?” 하며, 유다인들 사이에 

말다툼이 벌어졌다. 

 53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.  

“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.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, 

너희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.   

54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,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. 

55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, 내 피는 참된 음료다.  

56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,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. 57 살아 계신 

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,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

것이다.  

58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. 너희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는 달리,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

것이다.” 

 

    ♡나로 존재하는 것 ♡           - 엘리자베스 퀘플러 로스의《인생수업》중에서 -  

            
 

             

 

 

 

 

 

배움을 얻는다는 것은  

자신의 인생을 사는 것을 의미한다. 

갑자기 더 행복해지거나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,  

세상을 더 이해하고 자기 자신과 더 

평화로워지는  

것을 의미한다. 아무도 당신이 배워야 할 것이  

무엇인지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.  

그것을 발견하는 것은  

당신만의 여행이다. 

 

* 내 인생은 내가 삽니다. 

아무도 대신해 살아줄 수 없습니다.   

나를 나로 존재하게 하는 나의 삶을 있는 그대로 

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사랑할 때 우리는  

더 평화로워 질 수 있지 않을까요? 

 

 
 

오늘의 말씀 사탕;   

 

“우리 안에 있으면서 우리를 그리스도께 이끌어 주는 모든 선을 깨달아, 그대가 더욱 활발히 믿음에 동참할 

수 있기를 빕니다(필리 1,6).” 

 

 

 [요한 6,51-58] 


